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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서 음악개념 중심의 

노랫말 바꾸기

Changing Lyrics Centered on Musical Concepts as a 

Music-Making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신 은 지*2)

Eunjee Shi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음악개념 

중심으로 전개하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음악 만들기의 정의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 음악과 언어의 연관성에서의 노랫말 바꾸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후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노랫말 바꾸기에 포함되는 필수적 음악개념(악센트, 리듬)과 제재곡에 특징적으

로 나타나는 선택적 음악개념(형식, 조성 등)이 노랫말의 내용적, 언어적 특징과 결부되는 다양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노랫말 바꾸기가 포괄적 음악성 함양과 성악작품 만들기로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4음01-03]에 관한 세부적인 예

시로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노랫말 바꾸기, 음악 만들기, 음악개념,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 성취기준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teaching method for changing lyrics based 

on musical concepts in the current elementary music textbooks for 3rd and 4th grades. The 

contents of song lyrics activity in the role of teachers in the definition of music making and 

in the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language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textbooks analysis, 

various methods were suggested in which the essential musical concepts (accent, rhythm) included 

in all lyrics change and the selective musical concepts (e.g. form, key) characteristic of the song 

are linked to the content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lyrics. This study confirmed that 

song lyrics activity can be linked to cultivating Comprehensive Musicianship and making vocal 

works. Also this article will be a detailed lesson example of the achievement standard [4um01-03]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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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반적으로 예술(藝術)을 의미하는 단어(Ars(라), Art(영), Kunst(독) 등)는 모두 특수

한 기술이나 숙련된 기교로 자연물과 대립되는 인공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Jun, 2014). 즉, 좋은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를 넘어서서 떠오른 영감

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 지식 및 숙련된 기술을 겸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도 음악을 다룰 수 있는 기

술로서 음악이론과 음악적 개념의 이해를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와는 다른 

실제 음악으로 구현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 자신이 음악 만들기를 위해 익혀야 하는 화성법, 대위법 등의 이론에 능숙하지 

못하며(Hong, 2012), 학교 교육과정에서 작곡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 음악 만들기 수업

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Berkley, 2004). 이러한 교사의 실기경험 부족은 학교에

서 음악 만들기 수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음악 만들기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조사한 심층면담에서 초등 교사들은 그 중요

성을 인정하면서도 음악 만들기 수업을 실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Chung, 2019).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면담과 설문

에서도 전체 음악수업 중에서 음악 만들기의 비중이 가장 적었으며, 음악 만들기는 

아예 하지 않거나, 많은 경우 별도의 수업진행 없이 수행평가 등의 과제 형태로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Park, 2010; Hong, 2012). 이는 음악 만들기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음악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

다. 또한 음악 만들기 과정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음악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Webster, 1990), 음악개념의 학

습이 이론만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음악활동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Rim et al., 2010)

는 주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음악개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 활동을 분석

한 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노랫말과 관련된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Shin, 

2019). 특히 초등학교 3~4학년의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 만들기 유형에서는 2015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 [4음01-03]에 해당하는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에 관련한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im, 2018; 

Ham, 2018; Yu & Kwon 2020). 신혜경(Shin, 2019)은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 활동에 노랫

말과 말붙임새 관련 활동이 높은 비율로 구성된 이유를 해당 활동이 음악 만들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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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에 해당하고, 실제 수업 적용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음악 만들기 수업 관련 심층면담에서 학생들이 음악 만들기를 어려워하

기 때문에 노랫말 바꾸기나 간단한 리듬 짓기 외의 음악 만들기 수업을 기피한다고 

답변하였다(Chung, 2019). 이는 노랫말 바꾸기가 학생별 음악적 수준(독보력, 음악개

념 이해 등)의 개인차와 같은 음악 만들기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랫말 관련 음악 만들기 활동이 비음악적인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랫말 관련 음악 만들기 활동의 주된 소재가 ‘소리’가 아닌 

‘노랫말’에 집중되어 있으며(Ham, 2018), 노랫말과 관련한 음악적인 내용은 배제된 

채 단순히 노랫말의 의미 전달을 다루는 음악 외적 활동(Kim, 2018)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이 음악적이기보다는 언어적인 측면이 

강조된 활동이 되어 과연 해당 활동을 음악 만들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Yu & Kwon 2020)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말붙임새에 관한 연구는 국악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말붙임새 관련 학습에 기본적인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말붙

임새와 장단(Byun, 2011), 말붙임새와 박자(Kim, 2013)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국악에 노랫말을 붙이는 원리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

로 국악교육의 말붙임새 관련 활동이 단순한 노랫말 바꾸기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말붙임새에 따라 리듬과 속도, 장단 등을 변화시키는 심화 수준의 음악 만들기로 연

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Park, 2015). 또, 장단에 따라 노랫말을 붙이는 

원리에 중점을 두고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말붙임새 음악 만들기 수업 모형을 개발하

고 적용한 수업 설계 및 실연 연구(Park, 2014)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말붙임새 학습에서 본래 국악 성악곡의 음악과 노랫말 사이에 나타나는 음악적 

원리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국악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서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초등학교 3~4학년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과 그 지도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활동에서 어떤 음악개념1)을 고려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더불어 그 음악개념들이 지닌 음악적 원리에 적합하게 노랫말을 바

꾸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연구범위는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중 동아출판

(주)(Seok et al., 2018), (주)비상교육(Cho et al., 2018), (주)금성 출판사(Kim et al., 2018) 

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음악개념의 범위는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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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을 선정하여 국악의 말붙임새를 제외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의 선정은 김서경(Kim, 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 만들기 중심 단원과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에서 통합으로 나타난 음악 만들기 활동의 빈도수가 높은 상위 3종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 만들기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음악개념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의 단면을 제시해주고, 비음악

적 요소의 활용으로 음악교과가 의도하는 음악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 만들기 활동의 특징과 교사의 역할

선행연구에 제시된 음악 만들기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보면 음악 만들기 활동의 

두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다<Table 1>. 첫 번째 특징은 음악 만들기 과정에 실제적인 

음악적 기술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 및 활용하는 

것으로 리듬, 가락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개념들과 형식, 구조 등을 경험하며 익히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음악적인 사고뿐 아니라 

비음악적인 사고까지 모두 포함하며,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재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음악 만들기 과정에서 실제 

음악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해왔다. 음악 만들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model of creative thinking in music)은 음악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개념에 대한 지식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와 복잡한 음악 작업에 해당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craftsmanship)을 포함하고 있다(Webster, 1990). 또한 최은식과 신혜경(Choi & Shin, 

2016)이 음악 창의성 신장을 위해 수업모형을 개발한 연구에서도 학습자가 음악적 

아이디어를 재구성 및 표현할 때 음악 요소나 개념을 활용하여 학습자 내면의 아이디

어를 연주 또는 창작과 같은 음악활동으로 구체화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들은 

음악 만들기를 포괄하는 음악에서의 창의적 사고과정에는 음악적 개념들의 이해와 

활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음악 만들기 정의의 첫 번째 

특징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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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efinitions of music composition2)

Seung et al., 2013
‘Making Music’ is a comprehensive activity that consolidates musical materials 

to form creativity and novel results.

Choi & Oh, 2016

In a music class, the improvisation or composition encourages students to 

experience a creative activity as well as promotes them to understand the 

notion of music.

Kim, 2018
Music composition refers to the integrative activity consolidating cumulatively 

learned musical concepts and the creative thinking of students.

Chung, 2019

Making music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e comprehensive dimension 

of acquiring musical knowledge and skills, as well as active application and 

expression of musical ideas, and discovery of creative potential.

<Table 1> Definitions of music composition

위에서 살펴본 음악 만들기의 정의가 지닌 두 가지 특징은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교사의 역할을 시사한다. 먼저 교사는 음악 만들기를 지도하기 

위해 음악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이론과 기술을 겸비하고 학습상황과 학생의 

수준에 맞는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사 자신이 작곡자로서 음악적 능력을 지

녀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의 음악 만들기 과정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Berkley, 2001). 즉, 교사는 음악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음악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인 음악적 맥락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Chung, 

2019). Odena와 Welch(2009)는 4년간 6명의 교사에게서 얻은 다양한 자료(영상 추출 

인터뷰 기술, 음악 진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음악교사가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 창작물을 평가

(Pilsbury & Alston, 1996)하고 학생들의 작곡 과정에 참여하려면 적절한 작곡 경험이 

필요하다(Berkley, 2001)고 밝혔다. 이와 같이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서 필요한 실제적 

음악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음악분석을 통해 제재곡에 담긴 음악개념

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며, 이를 노랫말과 유기적으로 연관 지은 다양한 예

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환

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수업방식, 특성 및 교사가 만드는 수업 분위기가 학생의 

창의성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im, 2015). 학생들의 창의성을 이끌

어내는 환경은 실생활 맥락,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허용적 분위기, 교사-학생 및 

2) 음악 만들기 활동의 첫 번째 특징은 굵은 글씨로, 두 번째 특징은 기울임체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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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 긍정적인 피드백(Cho, 2013)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 개념들

을 음악 만들기 수업환경에 대입해보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 장르의 음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음악 만들기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그에 관하여 의사소통 할 때 허용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피드

백을 제공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랫말 바꾸기 수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가 

제시된 주제어에 관하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노랫말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음악

과 결부된 노랫말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의 변화-같은 뜻을 

갖지만 다른 글자 수를 지닌 단어로 바꾸거나 문장의 구조를 변화하는 등-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용적인 환경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2. 음악에서의 언어 사용

음악은 피타고라스, 플라톤 시대부터 현재까지 언어 또는 기호와 연결하여 생각되

어 왔으며, 19세기 이후의 음악사학에서는 음악과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나란히 하며, 

음악과 언어의 역사를 결부시켜 논하고 있다(Moon, 1990). 또한 작곡가의 모국어가 

지닌 운율이 음악작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Ko & Lee, 2018), 모국어의 

음조와 지속 시간이 음악의 멜로디와 리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Zhang et al., 2020)

는 선행연구 결과 역시 음악과 언어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음악의 본질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교수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칼 오르프(Carl Orff)의 음악교육(Rim et al., 

2010)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르프의 음악

교수방법을 이론과 실제로 설명하는 자료인 오르프 슐베르크(Rim et al., 2010)는 모국

어와 속담, 민요 등의 문화적 개념이 담긴 언어를 소재로 음악을 가르치고 리듬과 

선율 패턴의 근간으로 삼는다(Shamrock, 1986). 오르프는 음악교육 현장에서 언어를 

리듬적(rhythmic) 그리고 극적(dramatic)인 맥락에서 사용하였다(Shamrock, 1986). 특히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언어와 움직임을 음악적 경험의 첫 발판으로 사용

하였다(Cary, 2012). 이와 같이 오르프가 음악교육에서 언어를 사용한 리듬학습을 말

리듬(speech)이라고 일컫는다. 말리듬을 이용한 음악학습은 악기의 구비나 숙련된 악

기연주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간적 제약이 없고 학습자에게 친숙한 학습매체로

서 학습의 도입개념으로 적합하다(Ko & Lee, 2018). 이러한 말리듬을 이용하여 쉽고 

간단한 리듬의 학습을 시작하여 혼합 박자를 다루는 복잡하고 어려운 난이도의 학습

까지 접할 수 있다(Shamrock, 1986). 뿐만 아니라 음색, 짜임새, 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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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개념들 역시 말하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Ko & Lee, 2018).

또 언어는 노랫말의 형태로 음악과 함께 나타난다. 가곡이나 동요와 같은 성악 음

악의 노랫말은 단순히 그 내용과 의미에 따라 교육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Yun, 2018; 

Kim, 2019). 그러나 이는 노랫말이 지니는 음악 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 

장에서는 음악적 특징과 노랫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부되어 나타나는지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김순빈(Kim, 2011)은 언어를 

대표하는 학문인 문학과 음악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이루어진 음악 형태인 19세기 

예술가곡(Lied) 중 리스트의 한 작품에 나타난 음악과 노랫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

다. 그는 에버렛(Walter Everett, 1954~)의 쉔커식 분석으로 시와 연관된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고, 즈비카우스키(Zbikowski, L., 2002)의 개념적 혼성 이론을 이용하여 앞서 밝

힌 음악적 특징이 시적 내용과 연결되는 ‘의미’를 읽어내는 분석모델을 만들어 시와 

음악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화성진행과 종지, 선율의 방향이나 형태 등의 음악

적 특징과 시의 내용이 어떻게 결부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생생

한 극적 내러티브를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고(“혀를 조심하라”)

와 지적(“나쁜 말이 뱉어졌구나”)의 노랫말 내용을 화성의 미해결 또는 조성적 모호

함, 급작스러운 음악적 흐름의 단절 등과 결부시켜 청자가 불안한 감정의 고조와 단

절감 같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어 혹은 한 소절

의 시와 음악이 결부되는 미시적 연관성 뿐 아니라 음악의 전체구조에도 노랫말의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 Na(2011)는 바흐의 ≪D장조 마그니피카트≫에서 음악작품의 

거시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악장들의 조성과 박자의 배열, 성악과 기악의 편성 등이 

노랫말의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작곡자가 

노랫말의 내용을 다양한 음악표현의 기법으로 음악의 구성개념들과 미시적, 거시적

으로 결부시켰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랫말의 내용과 발음, 운율 및 리듬에 관한 음성학적인 현상이 음악의 개념

과 결부된다(Lee, 2014).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모음의 길이가 음운론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여 <말/말:>, <산토끼/산:토끼>와 같이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기도 하며, <적극적 압박>과 같이 무성파열음이 겹치는 낱말은 노래로 부르기 

어려운 발음이므로 성악에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ee, 2014). 모음의 장단과 

한국어 음절의 특성은 음악적 지식 보다는 언어적 지식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현재 

학교음악교육의 실정에 맞게 한국어의 음성학적 특징과 음악의 연관성에 관하여 보

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른 나라의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와 음악이 각각 지닌 

강세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마치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의미적인 오류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며, 듣는 이가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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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ood and wrong examples of match the accent of language and music

위에 제시된 악보는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동화책(Park, 2016)에

서 발췌한 문장에 간단한 선율을 붙여 노래를 만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노랫말에 두 개의 멜로디를 붙여 노랫말과 잘 어울리는 음악의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준다. 표시한 부분은 마디의 첫 박이자,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강세

이다. 이 강세가 단어의 첫 시작 글자와 맞게 하는 것이 음악과 언어의 강세를 일치시

키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잘못된 예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청자는 ‘아빠 가죽을 드신다.’, ‘엄마는 서울 시어머니 합창단’이라고 노랫말의 내용을 

듣게 될 것이다. 이같이 음악과 언어는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서로 불가분의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

서 나타난 음악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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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ing the lyrics within the contextual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language

Ⅲ. 노랫말 바꾸기에서 음악개념의 활용

1.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관련 활동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각 3종, 총 6종)에 수록된 노랫말 

바꾸기 활동 지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로, 교과서에 제시

된 주제와 관련된 참고자료나 바꾼 노랫말의 예시가 주로 수록되어 있었다. 제시된 

주제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하거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어에 관한 노랫말

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내용이 담겨있었다. 예를 들어, 반가를 만드는 

경우 학급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시하였으며, 여름 방학에 있었던 일로 노랫말을 바꾸

는 경우 방학동안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추억에 대한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둘째로, 모둠 활동 및 발표, 평가 방법 등의 수업방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었

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노랫말의 소재를 정하여 노랫말을 만든 후, 질문과 응답의 

형태로 발표한다.”와 같이 발표나 활동의 진행 방법을 언급하고 있었다. 아래에 제시

한 표는 앞서 설명한 지도서의 두 가지 내용 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아래

에 제시된 악보는 ≪통일여행≫(허미경 작곡, 이혜원 작사)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활동내용은 악보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만 바꾸는 것이다. 지도서에는 참고자료로

서 지명이 적힌 지도가 제시되어있고, 개인 또는 모둠별 발표를 통해 바꾼 노랫말로 

노래해보고, 노래를 들으며 인상 깊거나 재미있게 느낀 점을 이야기 하는 내용이 담

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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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for new lyrics Tutorial for changing lyrics

 Change the Lyrics of the colored part  

(to another place name).

- Write the name of the area you want to travel to.

- Sing a song with the lyrics of the changed area name.

- Present freely individually or in groups.

- Listen to the songs of your friends, and talk about 

what was impressive or interesting.

<Table 2> Contents of the tutorial for ≪Travel for the national unification≫(Kim et al., 2018, p. 359)

[Figure 3] ≪Travel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measure 1-8(Kim et al., 2018, p. 6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도서의 내용 중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할 

음악개념이나 음악적 지식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선정한 교과서 전체에

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음악적인 결과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바꾼 노랫말로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보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한다.”, “모둠원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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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보고, 어색한 부분은 수정한다.” 등 이다. 이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어떤 

음악적 기준을 가지고 바꾼 노랫말이 어색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의

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본래 노랫말의 글자 수에 맞게 바꿀 것을 명시한 경우도 

여럿이 있었다. 이는 해당 활동을 음악적 변화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노랫말의 의미

만 바꾸는 것으로 제한하게 된다. 즉, ‘음악’ 만들기 활동으로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종류는 짧은 단위의 동기(motive)나 악구(phrase)의 일부분만 

바꾸는 유형과 한 악구(4마디) 이상의 노랫말 전체를 바꾸는 유형이 있었다. [Figure 

4]와 같이 악구의 일부만 바꾸는 활동의 경우, 노랫말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아래의 악보에 표시한 부분에 학기 초에 새로 만난 친구들의 이름으로 바

꾸어 노래하는 것이 활동 내용의 전부다. 즉, 학생들이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이나 

내용을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교과서에 제시된 주제어와 연관된 범위에서 제한적으

로 단어만 바꾸면 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악곡 전체 또는 한 도막 이상의 노랫말 

전체를 바꾸는 유형 역시 노랫말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나 전자의 유형보

다는 상대적으로 긴 악구에 해당하는 노랫말을 만들게 된다. 악구가 길어질수록 해당 

영역에 포함된 음악적 개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노랫말의 선택 범위 역시 넓어지게 

된다. 아래에 제시한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백창우 작곡, 이창희 작사)와 ≪작은

세상≫(로버트 셔먼 작곡, 작사가 미상)은 두 가지 노랫말 바꾸기 유형의 예시이다.

[Figure 4] ≪There are no flowers that aren't pretty≫ (Cho et al., 2018(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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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2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1

[Figure 5] ≪It’s a small world≫(Kim et al., 2018, p. 50(4th))

음악개념 중심의 노랫말 바꾸기의 예로 [Figure 5]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바꾸

어보고자 해당 부분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2마디로 이루어진 악구가 2도씩 음고

(pitch)를 높이어 3번 동형진행하며 음악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Figure 6] 악보 표시 

참고). 이후 동형진행의 규칙을 일탈하며 앞서 6마디 4번째 박부터 8마디까지(‘나는 

너를 사랑해’)의 선율이 재등장하여 악곡을 종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노랫말

은 동형진행의 특징에 어울리면서도 음악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해소되는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예를 들어 대구를 이루면서도 그 내용이 점점 고조 되는-것으

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악보는 이를 반영하여 [Figure 5]에 표시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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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을 본래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친구와의 우정’을 주제로 한 노랫말로 바꾼 

두 개의 예시다. 이 예시는 동형진행에 맞춰 같은 구조의 노랫말이 세 번 반복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가 앞서 등장했던 노랫말이 재등장하며 긴장감이 해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2. 활용 가능한 음악개념

성악작품에서 음악과 노랫말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있다. 노랫말 바꾸기 활

동의 경우 음악은 변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노랫말만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불변하

는 요소인 음악에 가변적 요소로서 노랫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서 음악에 잘 어울리는 노랫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음악분

석을 통해 제재곡에 어떤 음악개념이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음악적 결과

가 어떠한지 미리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제재곡에 담긴 음악개념과 음

악적 특징의 이해를 선행한 후, 그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의 노랫말 바꾸

기 활동에서 고려해야할 음악개념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도시의 유의사항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1) 필수적 음악개념

필수적 음악개념은 음악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재곡이 지닌 음악적 특징과는 

별개로, 모든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우선적이고 기본적으로 이해

하고 고려해야 하는 음악개념을 의미한다.

(1) 악센트(Accent)

음악의 악센트는 세기(volume)의 변화나 음의 길이, 장식음 또는 음 높이의 변화 

등에 의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음을 일컫는다(Matthias, Grove music online). 악센트의 

유형은 총 7개로, 연주자가 인위적으로 크게 연주하여 발생하는 강세 악센트(Dynamic 

Accent)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 종류와 이름은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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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ypes of accent Content Occurrence method

1 Dynamic accent An emphasis using louder sound Artificial

2 Metric accent The first beat of the measure

Natural

3 Harmonic accent Dissonant harmonies

4 Agogic accent A lengthening of duration

5 Embellished accent Ornament note

6 Pitch accent Disjungt motion by large intervals

7 Pattern accent The first note of the music pattern

<Table 3> Types of accent(Jun, 2014, p. 67)

노랫말을 음악의 특징과 어울리게 바꾸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바

로 악센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과 언어의 강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랫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거나 청자로 하여금 어색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박절적 악센트는 거의 모든 음악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개념으로,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필수 개념이다. 따라서 노랫말을 

바꿔 보기 전에 제재곡을 노래하며 마디의 첫 박에 박수를 치거나 작은 타악기를 

연주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제재곡의 박절적 악센트를 느끼고 인지하는 것을 

선행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제재곡의 ‘강박’과 노랫말이 언어로서 가지는 ‘강세’가 서

로 일치하게 노랫말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재곡이 지닌 

박자의 강박에 단어나 문장의 첫 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제재곡 역시 아래에 제시된 예시 ≪생일 축하 노래≫(밀드레드 힐 & 패티 

힐 작곡)와 같이 마디의 첫 박에 강세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Figure 7] Example of starting a phrase with an upbeat note

(2) 리듬(Rhythm)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또 하나의 음악개념은 바로 음의 길고 

짧음을 의미하는 리듬이다. 학생들이 노랫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곡의 노랫말과 글

자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글자 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 음의 리듬이 분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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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글자 수가 줄어들 경우 해당 음의 리듬이 병합되거나 하나의 음절이 여러 음에 

걸쳐 등장하는 멜리스마(melisma)3)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Figure 8][Figure 9]. 노랫말 

글자 수에 의해 제재곡의 리듬이 변하는 것은 이후에 해당 부분의 선율을 바꿔보는 

심화된 활동으로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리듬 분할의 경우 3-4학년의 음악적 지식

과 수준을 고려해볼 때, [Figure 8]과 같이 주어진 박자 내에서 교사가 분할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Figure 8] Example of rhythm split

[Figure 9] Example of rhythm merge & melisma

3) 멜리스마는 원칙적으로 5~6개 이상의 음을 하나의 음절로 노래 부르는 것(Richard, L., Grove Music Online)

을 일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음절이 여러 개의 음에 걸쳐 나타나는 형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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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음악개념

선택적 음악개념은 음악분석을 통해 주어진 제재곡에서 두드러게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재곡별로 고려해야할 개념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아래에

서 현 교과서의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 제시된 제재곡에서는 어떤 음악개념이 포함되

어 있는지, 이 음악개념을 어떻게 노랫말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1) 형식과 조성,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Form & Key, Dynamic & Articulation)

아래에 제시된 동요 ≪아기염소≫(이순형 작곡, 이해별 작사)는 ABA형식의 악곡으

로 B부분에서는 원조인 바장조(F Major)와 같은 으뜸음조 관계에 있는 바단조(f minor)

로 전조된다. 원곡의 노랫말은 이러한 악곡의 형식과 조성변화라는 음악개념을 모두 

고려하여 A부분에 해당하는 노랫말에는 아기염소가 맑은 날씨에 뛰어 노는 모습을 

표현하고, B부분에 해당하는 노랫말은 비가 오는 날씨에 엄마염소와 아빠염소를 잃

어버린 아기염소를 표현하여, A부분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2015개정 음

악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음악개념과 개념 체계표에 따르면 3~4학년 군에서는 장음

계와 단음계를 다루지 않지만(Ministry of Education, 2015), 지도서에서는 제재곡의 처

음부분과 뒷부분에서 달라지는 분위기와 느낌을 이야기하며, ‘처음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다가 중간에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가 된 후, 다시 밝고 경쾌하게 끝나요’라

고 언급하며 조성변화가 주는 악곡의 분위기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장음계와 단음계를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성변화에 따른 

악곡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성변화가 

있는 악곡의 노랫말을 바꾸는 경우 그에 따른 음악적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여 노랫말

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B부분에서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커지는 셈여림의 변화를 

수반하며 악곡의 절정(climax)으로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노랫말 역시 그러한 분위기

의 고조를 반영하여 상황이 점진적으로 긴장된 내용을 담고, 강세 악센트가 붙은 음

에서는 다른 악구들보다 중요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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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aby goat≫, (Kim et al., 2018, p. 38(4th.))

Musical concepts Expressing with lyrics

Structure and key

- The content of the lyrics in Part A and Part B should be contrasting.

- The content of the lyrics should match the compositional change from major 

(bright atmosphere) to minor (dark atmosphere) and minor to major

Dynamic and 

articulation

- The content of the lyrics should express the gradual change in volume that 

appears in Part B

- In Dynamic accents(>), the lyrics of what students want to emphasize specially 

should be written.

<Table 4> Change the lyrics of the marked part( ) in ≪Baby goat≫

아래의 예시는 앞서 설명한 형식과 조성,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의 개념을 고려하

여 [Figure 10]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바꾸어본 것이다. 먼저, 원곡에서 바뀌지 

않는 노랫말로 인해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은 한정적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했다. 첫째

로 ‘풀을 뜯고 놀아요’ 라는 노랫말로 인해 초식동물을 연상하게 했으며,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라는 가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B 부분에서 ‘해’에 

대한 부재의 상황이면서도 A부분의 가사와 대조를 이루는 분위기와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날씨의 변화나 해가 진 저녁 또는 밤에 관련된 노랫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

다. 예시에서는 해가 져서 어두운 상황과 더불어 토끼의 생명을 위협하는 늑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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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등장시켜 셈여림이 점차 커지고 음악이 절정으로 향해가는 긴장감의 고조를 

노랫말로 표현하였다. 강세 악센트가 있는 음들은 한음절로 이어 부를 수 없으므로 

교사가 학생들이 만든 노랫말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변경해 줄 수 있다.

[Figure 11]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2

(2) 음색(Timbre)

음색을 중심 음악개념으로 다루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은 제재곡이 본래 지닌 노랫

말이 악기의 음색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국악기의 소리를 언어로 적는 구음과 같은 

방식으로, 악기의 음색이나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노랫말로 묘사해보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리듬 악기 노래≫(이계석 작사. 작곡)는 노랫말이 악기의 

음색을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이 제재곡에 관련한 활동

으로 노래와 함께 리듬악기로 합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지도

서의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리듬 악기들을 연주 해 보고, 소리의 크기와 울림을 비교

해보고 난 후 리듬악기 소리를 흉내 낸 노랫말로 바꾸어 부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지도서에만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 관해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노랫

말을 바꾸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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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hythm instrument song≫, measure 1-8 (Seok et al., 2018, p. 38(3rd.))

악기의 음색을 노랫말로 표현한 또 다른 제재곡의 예시를 살펴보겠다. 아래에 제시

된 ≪당둥동징≫(김은경 작사⋅작곡, 허미경 편곡)은 본래 노랫말이 국악기의 음색을 

언어로 표현한 구음이다. 교과서에는 이 제재곡에 관련하여 아래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다른 악기의 음색을 표현한 내용으로 바꾸어보고 바꾼 악기의 연주동작을 

신체로 표현하는 활동이 삽화로 제시되어 있다. 지도서에는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악기의 소리를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고, 아래의 악보에 표시한 부분의 

노랫말을 다른 악기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서의 

내용은 교과서의 삽화에 제시된 것과 같은 악기 및 노랫말로 구성되어있어 교사가 

새로운 활동을 추가 하지 않는다면 이미 제시된 노랫말로 바꾸어 노래하는 정도의 

활동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Figure 13] ≪Dangdungdongjing≫, measure 1-8 (Kim et al., 2018, p. 60(3rd.))

이와 같이 노랫말 바꾸기를 통해 다른 악기의 음색을 언어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색을 집중하여 듣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표현이나 같은 악기더라

도 다양한 연주 기법에 의해 달라지는 음색,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탐색해보고, 악기

가 아닌 다른 물체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악보는 [Figure 12]의 선율의 노랫말을 바꾼 것으

로, 같은 악기이지만 연주기법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음색을 노랫말에 담은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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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3

(3) 종지(Cadence), 차례가기와 뛰어가기(Conjunct motion & Disjunct motion)

위에 제시된 악보는 ≪옥수수 하모니카≫(홍난파 작곡, 윤석중 작사)의 일부분으로, 

음의 진행이 첫 4마디는 차례가기 나머지 4마디는 뛰어가기로 명확히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는 ‘노랫말을 바꾸어 친구와 묻고 답하며 즐겁게 노래 불러 봅시다.’

라고 제시하는데, 이는 음의 진행이 지닌 특징을 잘 반영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질문과 응답의 형태는 4번째 마디에서 나타나는 반종지와 8번째 마디

에서 나타나는 정격종지가 주는 음악적 느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딸림화음(V)으로 마치는 첫 번째 악구의 경우, 악구가 끝나더라도 청자는 다음 음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딸림화음(V)-으뜸화음(I)으로 마치는 두 번째 

악구의 경우, 청자는 더 이상 음악이 이어지지 않고 끝맺음을 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 활동을 지도할 때, 본 제재곡의 음악적 특징인 ‘차례가기와 뛰어가

기로 명확히 악구가 구분되는 점과 악구의 끝맺음인 두 개의 종지가 주는 서로 다른 

느낌’을 노랫말로 표현하고자 ‘질문과 응답’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을 확실히 언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과 노랫말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Figure 15] ≪Corn harmonica≫, measure 17-24 (Seok et al., 2018, p. 52(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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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랫말 바꾸기 수업 절차

교사의 관점에서 설계한 노랫말 바꾸기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 교사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매개로 학생들이 어떤 음악적 지식과 경험

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수업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제재곡

을 분석하여 형식과 그에 따른 조성 변화, 눈에 띄는 음의 진행이나 리듬 등의 음악적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한다. 그리고 그 음악적 특징이 교과서에 제시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주제어와 잘 결부 될 수 있는지, 결부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음악적 특징과 노랫말 만들기 활동 주제어 사이의 연관성이 적거

나 없는 경우는 교사의 재량으로 활동내용에 음악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업이 시작되면 감상과 가창 등의 활동을 통해 노래를 충분히 익히고 본격적인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앞서 필수적 음악개념에 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음악개념의 학습이 단순한 이론과 지식 전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가창학습(Hong, 2013)을 통해 학생들이 제재곡과 그에 사용된 음

악개념을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디의 첫 박에 신체표현, 신체타악

기, 작은 타악기 등을 연주하면서 학생들이 박절적 악센트를 충분히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가 먼저 시범적으로 노랫말 바꾸기 과정을 보여주며 나타

나는 리듬의 분할과 병합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음에 한 글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여러 개의 음을 한 글자로 노래하는 

멜리스마 형태의 선율도 예도 함께 선보인다.

이어서 앞서 선택적 음악개념으로 소개했던 제재곡이 지닌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 특징을 어떻게 노랫말로 표현하고 연관 지으면 좋을지 상의해본다. 

이때, 제재곡의 노랫말 대신 ‘라라라’, ‘루루루’와 같이 의미 없는 언어로 대체해 불러

보면서, 노랫말이 없는 음악 자체의 특징에 집중해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재곡 이외에 다른 악곡에서 음악적 특징과 노랫말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연결 짓고 있는지 보여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개념들을 보다 잘 이해하

고, 주어진 예시를 기반으로 현 재제곡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음악개념의 지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모둠 또는 개인으로 노

랫말 바꾸기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 창작물을 개별적 또는 

소그룹 단위로 검토해주며 학생별 상황과 수준에 맞는 조언을 통해 앞서 익힌 음악개

념의 완전한 이해를 돕는다. 더불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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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학생들이 만든 노랫말로 새롭게 노래를 부르고 소감을 나눌 때 역시, 

간단히 ‘음악을 듣고 느낀점’ 이라기보다는 창작한 학생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노랫

말을 만들고 바꾸었는지 발표해보고, 수업의 마무리에는 교사가 발표내용을 정리해주

며, 같은 음악적 특징을 학생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이후 교사가 수업을 성찰하며 진행 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

로 노랫말 바꾸기 수업에 적용하거나 개선할 점을 정리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Figure 16] Instructional procedure diagram

위에서 설명한 수업 절차를 제재곡 ≪안녕≫(프랑스 동요, 박화목 작사)에 적용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 내용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위 

악곡 전체의 노랫말을 ‘음악시간에 지킬 약속’에 관한 내용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이에 대해 지도서에는 ‘모둠별로 노랫말을 바꾸어보고, 바꾼 노랫말로 불러 본 뒤 

어색한 부분은 수정한다.’라는 간략한 지도내용이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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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Hello≫ (Seok et al., 2018, p. 11(3rd.))

이 제재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음악적 특징은 같은 악구가 두 번씩 반복되어 나타

나는 것이다. 원곡의 노랫말은 프랑스 동요로 아침 종을 울려야 하는 수도사를 깨우

는 내용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Are you sleep ing?’이라는 제목의 영어 동요로 

더 친숙한 노래이기도 하다.

[Figure 18] ≪Are you sleeping?≫

영어 노랫말의 경우 [Figure 18]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같은 악구가 두 번씩 반복되는 

것에 맞춰 노랫말도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원곡인 프랑스 동요의 노랫말 역시 음악

의 구조에 맞춰 반복된다. 그러므로 아래에 제시한 예시에서도 노랫말과 음악의 구조

를 통일시킬 수 있도록 음악시간에 지켜야 할 약속으로는 같은 선율에 같은 노랫말을 

넣어보고, 음악시간에 새롭게 만난 친구와 인사하는 내용으로 두 친구가 서로 대화하

는 형태이면서 그 구조가 서로 대구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내용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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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위해,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곡을 예로 들어 보여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발표

할 때의 연주방법을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이 짝을 지어 반복되는 악구를 나누어 부르

는 방식을 취하여, 같은 악구를 소리 내어 불러봄과 동시에 내가 부른 것과 같은 악구

를 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이와 같이 교사는 음악 분석을 통해 제재곡에 

사용된 음악개념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노랫말 바꾸기 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경우 교사의 재량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Figure 19]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4

[Figure 20] Examples of changing lyrics that match musical concepts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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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2015개정 초등학교 3~4학년 음악교과서와 지도서에서 음악 만들기의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지도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활동에서 

고려해야할 음악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여러 학자가 정의한 음악 만들기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음악 창작의 과정 및 결과

에는 실제 음악적 기술의 사용과 더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내재되어야 함을 공통

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이를 노랫말 만들기 수업에서의 교사 역할에 대입해보면 먼저, 

교사에게는 노랫말과 제재곡이 지닌 음악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음악

적 기술 함양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제재곡에 나타난 음악개념과 

그의 실제 활용된 양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라는 비음악적 개념과 결부시

키는 다양한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노랫말 바꾸기에 제시된 주제

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게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

은 창의적인 표현을 끌어낼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수업 환경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음악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필수적 음악개념인 악센트와 리듬은 모든 노랫말 바꾸기 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음악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박절적 악센트의 개념을 이해

하고 그에 어울리게 언어의 강세를 맞추어야한다. 또한 노랫말을 바꿀 때 글자 수가 

상이한 경우 리듬의 분할, 병합 또는 여러 개의 음을 하나의 음절로 노래하는 멜리스

마기법의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선택적 음악개념은 제재곡마다 개별적으로 지닌 

특징적인 음악개념(형식과 조성,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 음색, 종지, 차례가기와 뛰

어가기 등)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이를 발견 및 이해하여 노랫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내용적, 언어적 특징에 어울리게 적용할 수 있다.

노랫말은 다양한 형태로 음악 내외의 요소들과 연관되고 통합학습을 가능하게 한

다(Kim, 2012). 본 연구를 통해 노랫말 바꾸기는 포괄적 음악성의 관점에서 언어라는 

비음악적 개념을 활용하여 음악개념의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 만들기 활동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랫말을 통한 음악개념 중심의 음악 만들기는 창의⋅

융합 사고 역량 함량을 위해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4음01-03]에 

관한 세부 설명과 예시(Yu & Kwon, 2019)로서 제안할 수 있다. 다양한 음악 만들기 

활동 중에서 비교적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노랫말 바꾸기가 가창활동의 일부가 아닌 

보다 심화적인 수준의 활동인 작곡이나 즉흥연주 등, 특히 언어와 어우러지는 성악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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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음악 만들기로 연계될 수 있는 스캐폴딩의 역할이 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포괄적 음악성 함양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1] Hypothetical model for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anging lyrics and 

the comprehensive musicianship

또한 리듬꼴 바꾸기, 가락 짓기 등의 다른 음악 만들기 활동에서도 음악개념을 체

계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음악교과를 통해 음악 외적인 역량까

지 포괄적으로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방향의 취지는 좋으나 그로 인해 음악을 실제적

으로 배우고 다루는 내용이 등한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음악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음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개념의 이해와 적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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